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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 지구온난화 1.5℃ 제한 위해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시스템 전환 필요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승인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6차 총회(3.21.(월)~4.4.

(월)/영상회의)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

(1988년)한 국제협의체

**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

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

□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UN) 2030 의제 등 국제협력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하였다.

□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net 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410±30 기가이산화

탄소톤(GtCO2)로 1850~2019년까지의 누적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400± 

240 기가이산화탄소톤(GtCO2))의 17%를 차지하였다. 

    -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

(1.7 t(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군소도서국(4.6 t(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은 

전지구 평균(6.9 t(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

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에 지

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

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 오버슛(Overshoot): 특정 지구온난화 수준을 0.1~0.3℃ 범위 내로 초과한 후 다시 해당 

수준 이하로 감소

   -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와 △농·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AFOLU*) △이산화탄소 제거(CDR**)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지질·

토양·해양 저장소 또는 제품에 격리하는 접근법으로, 생물학적, 지구화학적, 화학적 

과정으로 구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혼농임업, 토양 탄소 격리가 널리 활용

   -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

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 (산업) 생산, 수요 관리, 효율 개선, 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 전력,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CCS*)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 (도시)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

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 (건물) 건물의 전생애(설계, 건설, 사용, 폐기) 단계에 저탄소 건설

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 (수송)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 (수요)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2020년)이 2050년

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선택지 구조(Choice architecture): 소비자에게 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그 제시가 소비자의 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 

   -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AFOLU)) 2050년까지 연간 8~14 

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이산화탄소(CO2)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 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

(4.2~7.4 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

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 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과 식생활 

개선 등(1.1~3.6 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순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 제거(CDR)) 이산화탄소 제거는 넷 제로(net zero) 달성에 필요

하다. 그러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CDR) 실행의 부정적 영향(생물

다양성, 식량안보 등)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 및 2℃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BECCS*)와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DACCS**)가 이산화

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BECCS, Bioenergy with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DACCS, Direct Air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동반 상승 및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SDGs)의 핵심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

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동반 상승을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 (정책)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거버넌스)은 기후 관련법·

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

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 (금융)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  장애요소: 기후위험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자본과 투자 수요간 불일치, 자국 편향, 

위험도 인식 차이, 제한적인 제도적 역량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 (국제협력)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 및 촉진시킨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파리협정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가 승인될 예정이다.

  * 1.5 ℃ 지구온난화, 해양 및 빙권, 토지 특별보고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진전된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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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WG III) 제5차/제6차 평가보고서 비교

□ 제3실무그룹(WG III) 제5차/제6차 주요 배경

  ○ 제5차 평가보고서(AR5)의 경우, 지구온난화 2 ℃ 미만 제한을 위한 목

표를 제시하였으나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경우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구온난화 1.5℃ 제한을 

위한 목표도 함께 제시

  ○ 제5차 평가보고서(AR5)의 경우, 인간의 책임과 위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경우, 위험과 해결책, 그리고 해법 

차원에서 시스템의 전환에 주목 

항목 제5차 평가보고서(AR5) (‘14) 제6차 평가보고서(AR6) (‘22)

주요 개념

• 지구온난화 2℃ 미만 제한을 
위한 목표 제시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0~70% 감축 필요

 

•  지구온난화 2℃ 미만 제한을 
위한 목표 제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7%(13~45%),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3%(52~76%) 감축 
필요  

•  지구온난화 1.5℃ 제한을 위한 
목표 제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43(34~60%),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4(73~98%) 감축 필요

시나리오 제시

•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 제시

 - 2100년 이산화탄소(CO2) 농도에 따른 
시나리오 제시

 -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와 연계

 -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량,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2050년, 
2100년의 2010년 대비 감축량, 
시나리오별 2100년 기온변화 
등의 정보 제공 

• 시나리오 세분화, 다양한 정보 
제시

 - 온도 결과에 따라 C1~C8까지의 
경로 제시 

 -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제3실무
그룹(WG III) 완화(Illustrative) 경
로와 연계 

 - 경로 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량 외에도 
2030~2050년까지 경로 목표 달
성을 위해 2019년도 대비 감축
량, 정점 온도에 도달할 가능성 
등 확률이 추가된 정보 제공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제시

• 기체별 인위적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제시

 - 1970년~2010년까지 불소(F) 가스,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식
량 및 토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
탄소(CO2 FOLU*), 화석 연료 및 
산업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FFI**) 연간 총배출량 제시

 * CO2 from food and land use
** CO2 from fossil fuel and industry

• 지역별 인위적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등 세분화된 정보를 
추가 제시

 - 지역별 인위적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1인당 배출량 등의 정보 제시 



붙임 2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WG III) 주요 그림 

전 세계 순 인위적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량은

모든 주요 온실가스 그룹에 걸쳐 계속 증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1)

그림 a: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작업 그룹 I(7장)의 

100년 시간 범위(지구온난화지수(GWP)100-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가스 그룹별 연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

출량(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그림 b: 1990-2019년 동안 전 지구적 인위적 CO2-FFI, 순 CO2-LULUCF, CH4, N2O 및 

불소 가스 배출량.



1850-2019년의 지역 GHG 배출량 및 총 누적 생산 기반 CO2 배출량의 지역 비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2)

그림 a: 1990-2019년 기간 동안 지역별(Gt(기가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yr-1(지구

온난화지수(GWP)100 AR6)의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량

그림 b: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당 누적 순 인위적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비율

(기가이산화탄소톤, GtCO2)

그림 c: 2019년 지역별 1인당 단위의 지역 온실가스(GHG) 배출량 분포(이산화탄소 상당량, CO2-eq)

그림 d: 2018년까지 평가한 생산기준 및 소비기준 CO2-FFI 데이터와 함께 2019년 

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역별 배출지표, 1인당 총 온실가스(GHG)



급변하는 경감 기술에서의 단가 절감 및 사용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3)

상단 그림: 급변하는 일부 완화 기술에 대한 에너지 단위당 글로벌 비용(USD/MWh)

파란색 실선은 매년 평균 단가. 연한 파란색 음영 영역은 매년 5분위수와 

95분위수 사이의 범위. 회색 음영은 새로운 화석 연료의 단가 범위.

하단 그림: 재생 에너지 설치 용량의 기가와트(GW)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각 기술에 대한 누적 글로벌 채택. 제5차 평가보고서(AR5) 이후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2010년에 수직 점선이 배치.



모델링된 경로의 글로벌 온실가스(GHG) 배출량(패널 a의 깔때기 및 패널 b, c, d의 

관련 막대), 2030년 단기 정책 평가에 의한 예상 배출량(패널 b).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4)

그림 a는 4가지 유형의 평가 경로에 대한 2015-2050년 동안의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나타냄.

• 이행된 정책의 추세: 2020년 말까지 이행된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 배출량에 더해 

2030년 이후에 유사한 목표 수준으로 확장되는 경로(표 SPM.1의 범주 C5-C7에 걸친 29개 시나리오).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경로 및 2°C 미만 제한 또는 1.5℃ 오버슛 후 1.

5℃ 미만 제한으로 복귀하는 경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시의 2030년 배출량 전망치에 온난화를 2°C 미만(C3b, 

표 SPM.1)으로 제한하거나 50% 초과의 확률로 1.5°C 미만 제한 또는 1.5℃ 오버슛 후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가속화된 배출량 감축 경로(표 SPM.1 C2의 42개 시나리오 하위 집합).

• 즉각적인 행동으로 2°C 제한: 2020년 이후(2020년 이후부터 늦어도 2025년 이전까지) 

즉각적인 행동으로 온난화를 67% 초과 확률로 2°C 미만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로(표 SPM.1의 C3a).

• 오버슛이 없거나 1.5°C 제한: 오버슛이 없거나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경로(표 

SPM.1의 C1). 이러한 모든 경로는 2020년 이후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가정함.

그림 b, d, d는 모델링된 경로에서 2030, 2050, 2100년의 단년도 온실가스(GHG) 배출량 

범위를 나타냄. 또한 그림 b는 본 보고서 제4.2장에 따라 2030년 단기 정책 평가에 의한 배

출량전망치를 나타냄.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WGⅠ)

의 지구온난화지수 100년값(GWP100)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q)으로 산정함. 



적용적 완화 배출 경로(IMP)와 순 이산화탄소(CO2) 및 온실가스(GHG) 배출 전략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5)



그림 a와 b: 모델링된 글로벌 경로(상부 그림)에서의 글로벌 온실가스(GHG)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량 개발과 온실가스(GHG)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순 제로(하부 그림)에 도달하는 시기

그림 c와 그림 d: 각각 전지구 메탄(CH4)와 아산화질소(N2O) 배출량 개발. 

그림 e: 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용적 완화 배출 경로(IMP)에 도달한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비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부문별 기여도.



 2050년까지 수요측 완화 옵션의 잠재성을 나타내는 지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6)

그림 (a) (영양) 상향식 연구와 추정치를 기반 2050년 수요 측면 잠재력 평가

그림 (b) (제조 제품, 이동성, 대피소) 2050년 총 배출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 

지역을 대표하는 약 500개의 상향식 연구에 기초해 추정

그림 (c) 부문별 수요 측면 완화 옵션(그림 (b)에 제시)이 배전 시스템의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시각화



2030년의 완화 옵션 및 예상 비용 및 잠재력 범위 개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7)

가로축에 표시된 완화 잠재력은 현재 정책(2019년경) 참조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완화 

옵션을 사용하여 피할 수 있는 연간 CO2 배출량을 나타냄. 완화 잠재력은 대체되는 

기준 기술(배출), 신기술 채택 비율, 효율성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

실함. 비용은 기본 연구(대부분 2015-2020년 기간) 또는 최근 데이터 세트에서 직접 가

져옴. 사용된 광범위한 비용 범위를 감안할 때 오름세(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정은 적용

되지 않았음. 모든 추정치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실제 비용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름.



부문별 및 시스템 완화 옵션과 지속가능발전(SDG) 간의 시너지 및 절충안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8)



붙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1990년 이래 매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자료이자, 전지구적 이행

점검(’23. Global stocktake)의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신뢰성 높은 

과학적 보고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
처하고자 설립한 기구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중 기후변

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의 경우, 한국

에서는 2명의 저자가 참여하였으며, 제3실무그룹(WG III) 제14차 회

의(‘22.3.21.～4.4,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 

승인됨

□ 제6차 평가보고서 구성(AR6, the 6th Assessment Report) 

○ 제6차 평가보고서(AR6)는 총 4개의 보고서로 구성

- 3개의 실무그룹*(WGI, II, III) 보고서와 1개의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

* WG-I(기후변화과학적근거), WG-Ⅱ(기후변화영향․적응및취약성), WG-Ⅲ(기후변화 완화)
** 종합보고서는 3종의 특별보고서(1.5℃ 지구온난화, 해양·빙권, 토지)와 3종의 실무그룹
보고서를 총망라한 보고서

□ IPCC 회의 추진 일정  

일 정 회 의   내 용

'21. 7. 26 ～ 8. 6
WG I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및 채택
(제14차 WG I 회의 및 제54차 IPCC 총회, 영상)

'22. 2. 14 ～ 2. 27
WG II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및 채택
(제12차 WG II 회의 및 제55차 IPCC 총회, 영상)

'22. 3. 21 ～ 4. 4
WG III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및 채택
(제14차 WG III 회의 및 제56차 IPCC 총회, 영상)

'22. 9. 26 ～ 9. 30 제6차 종합보고서(SyR) 승인 및 채택 (스위스 제네바)


